붙임 2
개인정보보호 실천선언
전 문
우리는 우리가 다루는 개인정보가 우리의 자산이 아니라, 국민·고객·회원이 잠시 맡긴 신뢰임을 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존엄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고,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개인정보자기결정권)를 확인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관과 기업이 지켜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존중하고 맡은 정보를 책임 있게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의 실천
하나, 필요한 만큼만 받는다.
업무에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고, 민감하거나 유출 피해가 큰 정보를 필요 없이 요구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끝나거나 목적을 이룬 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한다.
하나, 묻는 국민에게 답한다.
국민·고객·회원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들을 성실히 처리한다.
하나, 약속한 대로만 쓴다.
수집할 때 알린 목적 안에서만 이용하고, 제3자 제공과 처리 위탁은 누구나 알 수 있게 공개하며, 위탁받은 곳이 정보를 안전하게 다루는지 관리·감독한다.
하나, 보안에 투자한다.
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다하고, 국가 보안 인증·검증을 받은 보안도구를 우선 사용한다.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하나, 사고가 나면 책임 있게 대응한다.
유출 사고가 나면 법이 정한 기한 안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관계기관에 신고한다. 피해 구제를 적극 지원하고,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그 이행 결과를 공개한다.
하나, 약속을 점검받는다.
이 선언의 이행 현황을 연 1회 공개하고, 외부의 점검과 개선 요청에 성실히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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